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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신록이 짙어지는 5월, 가정의 달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가족과 사회를 위해 애써오신 어르신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곁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래데이케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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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날 카네이션의 유래*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소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생전 

좋아했던 카네이션을 달고 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기 위한 꽃"이라고 대답해 감동한 사람들에 

의해 어머니를  기리는 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어 

현재 ‘어머니날’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1914년 5월 둘째 일요일이 어머니날로 지정되었고, 

살아 계신 어머니께는 빨간 카네이션을 드리고, 어머니를 여읜 사람은 

자신이 흰 카네이션을 착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했다가 1973년

'어버이날'로 개칭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버이와 스승의 꽃 ‘카네이션’*

 카네이션은 자태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다른 꽃들과 비교 할 수 없는 

강인함으로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부모님과 스승님'을 연상하게 

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색깔에 따른 카네이션 꽃말*

 빨간색 = 사랑, 존경, 감사.

 분홍색 = 감사, 따뜻한 마음, 고마움.

 흰색   = 추억, 그리움, 순수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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